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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양돈농협 상인지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기여

□ 대구경북양돈농협(조합장 이상용)은 이달 15일, 상인지점 직원들이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구달서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 지난 4월 9일, 상인지점 고객 A씨가 내방하여 계좌 잔액 전액 현금 인출을 요청하였다. 

고객의 불안해하고 초조한 모습, 당황하여 횡설수설하는 것을 보고 직감적으로 보이

스피싱을 의심하였다. 

□ 서연실 팀장은 고객에게 따뜻한 차를 드리고 진정시킨 후에 상담을 이어갔고, 현금 

인출 사유를 확인해보니, 우체국 등기 우편 수령을 가장한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자 관할 경찰지구대에 출동을 요청하여 함께 면담을 

진행했다.

□ 면담 결과 우체국 직원을 가장한 금융사기로, 금융피해는 없었지만 얼굴 사진과 같은 

개인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이 이루어졌었다. 상인지점은 

‘시티즌 코난’어플을 설치해 악성, 원격 프로그램 설치 유무를 확인하고, 고객 계좌를 

안심차단 서비스, 개인정보 노출자 전산 등록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방법

으로 조치를 취했다.

□ 대구경북양돈농협 이상용 조합장은 “얼마 전 본점에 이어 상인지점에서도 피해 예방 

사례가 생겨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앞장서고 있는 직원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자칫 우리 

농협을 믿고 이용해주시는 고객분들에게 피해가 생길까 큰 걱정이 앞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섬세한 대응으로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고객분들이 금융범죄로

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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